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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논술·면접 분산 시행

지난 8월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학별로 제출한 

입학 전형 변경 사항 중 101개 대학의 변경 사항을 승인했다. 본지 962호에 7월 14일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별 입학 전형 변경 사항을 전한 바 있다. 이번에는 8월 31일 최종 확정된 

사항 중 추가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기존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 평가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평가하겠다는 것과 출결과 봉사 시간을 정량 평가하는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에는 논술 고사나 실기, 면접 등의 전형 기간 변경과 

관련해 승인한 내용이 많았다. 9월 23일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대학별 모집 요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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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변경한 대학 많아 지원 대학에 영향 줄 수도

8월 31일 기준 대교협 승인 결과 면접 기간을 조정

한 대학은 44곳, 논술·적성 일정을 조정한 대학은 

10곳, 실기 일정을 조정한 대학은 42곳이다. 실기 

고사 종목을 축소한 대학은 24곳, 실기 고사 대상 

인원을 축소한 대학은 13곳,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한 대학은 1곳, 수능 위주 전형에서 교과 외 영

역 기준 적용을 폐지한 대학은 1곳이다. 

대교협 입학기획팀 구안규 팀장은 “추가로 체육 특

기자 지원과 관련해 일부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 다

만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과 관련해 변경

되는 사항은 없을 것이다. 9월 10일경 대입 정보 포

털 어디가(adiga.kr)에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사

항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전형 운영 변경 사

항을 취합해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교협이 변경을 승인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험생 

간 접촉 수준이나 빈도가 높은 실기 고사, 논술 고

사, 면접 일정 변경 관련 승인이 많았다. 논술 전형

의 경우 경희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

대 이화여대 등이 고사 일정을 하루씩 늘렸고, 일

부 대학은 모집 단위별로 시간대를 달리했다. 논술 

일정 변화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학은 연세대다. 이번 대교협 승인으로 

연세대는 논술 고사 일정을 수능 이전인 10월 10일에서 인문 계열은 12

월 7일, 자연 계열은 12월 8일로 변경했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이만

기 소장은 “수능 이후로 논술 고사 일정을 옮긴 연세대와 경기대 그리고 

논술 고사 일정을 조정한 대학들은 논술 전형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험 일정과 시간 등을 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일반 전형 계열 적합형 면접 일정을 11월 21일에서 인문 계열은 

11월 21일, 자연 계열은 11월 22일로, 연세대 종합 전형 면접형은 11월 14

일에서 11월 11~13일로, 서울시립대는 12월 12일에서 자연 계열은 12월 

12일, 인문 계열은 12월 13일로 조정했다. 세종대는 모집 단위별로 12월 

18~21일에 분산해 면접을 시행한다. 

대학 변경 전 변경 후 

수능 전

경기대(본교 및 제2캠퍼스) 11월 14일 12월 20일

서울시립대 10월 24일
인문_ 10월 24일

자연_ 10월 25일

성신여대 10월 11일 10월 10~11일

연세대 10월 10일
인문_ 12월 7일

자연_ 12월 8일

수능 후

경희대 12월 5~6일
12월 5~7일

의학 계열_ 12월 7일

세종대
인문_ 12월 12일

자연_ 12월 13일

인문_ 12월 12일

자연_ 12월 13~14일

숭실대 12월 5일 12월 4~5일

이화여대 12월 13일
인문_ 12월 12일

자연_ 12월 13일

논술 일정 변경 대학


